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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치매 가족들의 10년간 기록 담은 대담집 출간
- 인천 대표 치매 가족 자조모임‘물망초’회원들의 10년간 돌봄 과정 기록 -

-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에서 출판기념회 북토크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31일 국내 유일 치매 친화 영화관인 인천 

미림극장에서 치매 가족 자조모임 대담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광역치매센터는 초로기 치매 환자의 보호자이자 작가인 조

기현 작가, 치매 가족 자조모임인 ‘물망초’ 회원 9명과 치매 환자 

가족들의 10년간의 돌봄 과정을 담은 대담집을 발간했다.

치매가족 대담집 <치매 때문에, 치매 덕분에>는 ▲치매를 처음 마주

했을 때 ▲치매 덕분에 얻은 것들 ▲보호자의 자기 돌봄 ▲죽음과 애

도에 대해 생각하기 ▲만약 나에게 치매가 시작된다면 ▲치매 안심 

사회를 위한 제언 등 치매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생동감 있는 

대화록으로 정리돼 형식과 내용 면에 있어서 기존 치매 관련 출판물

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그동안 대담집을 이끌었던 조기현 작가와 대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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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했던 치매 가족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돌봄’을 

주제로 관객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인천 치매 가족 자조모임인 ‘물망초’는 2014년 인천광역치매센터가 

주관한 치매 가족 교육에서 만난 인연을 시작으로, 매월 정기 모임을 

운영하며 돌봄 정보 및 노하우, 보호자 건강 관리의 중요성 등을 공

유하고, 돌봄의 어려움을 나누며 심리․정서적 지지를 주고받고 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이 대담집이 치매 환자를 돌보고 계신 

보호자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물망

초’와 같은 지지가 될 수 있는 모임들이 지역사회 곳곳에 만들어져 

치매 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첫 치매 환자 가족 전용 영화관으로 주목받아온 인천 미

림극장에서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가

치함께 시네마’를 상영한다. 치매환자 및 가족, 지역 주민을 대상으

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무료 상영한다.

○ 행사 참여 또는 자조모임 관련 문의 : 

   인천광역치매센터(032-472-2027)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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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함께 시네마 포스터 >

<대담집 발간 기념회 카드 뉴스> <대담집 표지>


